
송악산 해안 동굴진지 일부 함몰

최근 퇴적층 떨어져 내리면서 입구 무너져 내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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▲등록문화재로 등록된 송악산 해안 동굴진지(왼쪽)가 퇴적층이 떨어져 내리면서 입구 부

분이 무너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(오른쪽) /사진=이승철기자

일제의 침략상을 보여주는 전쟁유적이자 등록문화재로 등록된 송악산 해안 동굴진지가 최근 

퇴적층이 떨어져 내리면서 입구 부분이 무너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<관련기사 7면>

송악산 해안에는 일제가 태평양전쟁 당시 특공기지를 건설하기 위해 파놓은 갱도 15곳과 관련 

시설이 남아있다. 이 가운데 최근 ㄷ형으로 구축된 갱도 상부 송악산 외륜 퇴적층이 떨어져 내

리면서 입구가 상당부분 무너진 상태다. 이로 인해 입구는 일부 막힌 채 퇴적층이 쌓여있고, 

갱도 내부 환경도 지속적으로 훼손, 멸실될 우려를 낳고 있다.

이처럼 송악산 해안 일제 동굴진지가 무너지는 것은 자연적인 요인 뿐만 아니라 최근 송악산 

해안 동굴진지 위로 산책로 개설 등 인위적 요인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. 이곳은 

또한 단체 수학여행 학생을 비롯 많은 도내외 관광객들이 찾고 있어 자칫 안전사고 우려도 제

기되고 있다.

이에 따라 송악산 해안 동굴진지는 일제가 일본토사수를 위해 제주도민 등을 동원해서 구축한 

전쟁유적이자, 아픈 역사현장이라는 점에서 무관심속에 방치하기 보다는 역사교육현장으로 활

용하기 위한 종합 정비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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